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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신문에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간호사신문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가정 양립 관련 기사 총 473건이었다. 연구결과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등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으로는 육아 휴가
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근무제도 개선정책, 가족친화적 문화정책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으로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 24시간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 건강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활동,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활동,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도출되었다. 지난 15년간 일-가정 양립
을 다룬 기사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
났고,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간호사신문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선도해야 할 방향은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젠더관점으로의 전환, 모성보호관련 이행이 취약한 실태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
로 공론화하는 등 간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described nurses' work-family balance for fifteen
years by drawing on the qualitative thematic approach. From September 14, 2012 to February 10, 2015,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news articles associated with nurses' work and family balance published from 2000 to 2014 
i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online. A total of 73 news articl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wo themes 
and ten sub-themes were derived; under the first theme of the government policy on work-family balance, the 'policies
of maternity leave', 'parenting support', 'working condition improvement', and 'family-friendly culture' were identified 
as the sub-themes. For the second theme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activities on work-family balance, the 'activities
for various working shifts', 'constructing 24 hours childcare facilities', 'supporting unemployed nursing workforce 
development', 'healthy birth and parenting environment', 'family-friendly work environment', and 'securing nurses for
nursing shortage' were identified as sub-themes.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in terms of work-family balance
providing a voice for nurses regarding the benefit of maternity leave, increasing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leading the public attention to it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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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였으나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1].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갈등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담은 개인의 양육 스트레스, 경력 단
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혼인과 출산 기피, 이
혼 증가, 여성 노동력 감소에 따른 양성평등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2]. 보건복지통계 연보[3]에 의
하면 2014년 2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수는 
307,797명이고, 이 중 면허보유 대비 32.8%만이 실제 
활동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
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

면, 20대가 40.1%로 전체 활동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하
는 반면, 30대 31.3%, 40대 18.3%로 30∼40대의 활동
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연령대별 활동간호사 분포는 간호사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 또는 40대 중⋅후반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본
이나 미국과 대조를 이루며[5], 간호사의 71.5%가 기혼
자라는 통계[6]와도 대조를 나타낸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높은 책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7], 여성 위주의 직종으로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8]. 재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유휴간호
사들이 취업 활동을 하다가 중단했거나 취업을 하지 못

한 방해요인을 조사하였을 때 양육과 돌봄 등의 가사부

담과 3교대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9]. 이는 
간호사들이 육아, 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
으로 돌아오기 곤란한 상황임을 제시한다.
간호사들의 일-가정 양립은 간호사들의 삶의 만족도

나 소진, 직장몰입, 이직률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환
자 안전과 환자 만족도 증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조직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일-가정 불균형은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을 저하하고 이직률 증가, 생산성 
저하, 인재 채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
기한다[1,2,11,12].
간호사신문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문매체로 1976년 창간되어 약 40년의 전통을 가진다. 
간호사신문은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간호정책 현안과제를 제시하고, 간호현장 사례를 
보도하고,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칼럼 등을 게재하
고 있다[13]. 대중매체가 무분별한 대량의 정보를 무차
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전체의 공동적 문제만 다루는 
획일적인 매체의 특성을 갖는 것[14]과 달리, 간호사신
문은 간호사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

을 행사한다.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분석한 국내⋅

외 연구를 보면,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출간된 캐나
다 신문 4종을 분석한 연구[15]에서는 2개의 주제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연속선상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속
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일-가정 양립이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24개 웹사이트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메시지를 탐색한 연구[16]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삶을 다르게 묘사

함으로써 남성의 주도적인 파워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20년간 여성단체의 활동을 분
석하고 특성을 파악한 연구[17]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젠더 관계의 재구

조화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대중매체를 이용한 연구들은 젠더 관계의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제
시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매체를 통해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먼저 종합일간지에서 간호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18]와 병원원보 사진을 분석한 연구[19] 등
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호사는 대다수
가 여성이므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주제는 간호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간호사신문을 통해 받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신

문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분석해 보는 것
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신문에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내용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질적주제분

석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문매체에서의 활동이 일-
가정 영역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고 간호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발전시키

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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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간호사신문에서 “일-가정 양립
과 관련한 신문기사는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가?”이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사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간호사신문에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내용
은 어떤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신문에서 제시된 일-가정 양립과 관
련한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로부터 패턴화된 의미를 

귀납적으로 이끌어내어 상세하고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

고자 Braun과 Clarke[20]의 주제분석방법을 적용한 질
적 연구이다.

2.2 자료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간호사신문 웹사이트

(www.nursenews.co.kr) 검색창에 ‘일-가정’, ‘일-가정 양
립’, ‘일-가정 갈등’, ‘일-가정 정책’, ‘여성정책’, ‘유연근
무제’, ‘근로시간’, ‘근로실태’, ‘근로환경’, ‘근로형태’, 
‘근무여건’, ‘근무환경’, ‘워킹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기사이다. 누락되는 기사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간호사신문 지면 신문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일-가정 양립이며, 간호사신문 

웹사이트를 통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정 양립
과 관련한 모든 기사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2000년
부터 자료를 검색한 이유는 간호사신문 웹사이트 기사가 

2000년 기사부터 검색이 가능했고, 2000년부터 여성부 
신설이 논의되면서 일-가정 양립 기사량이 증폭하였기 
때문이다. 검색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0
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73건의 일-가정 양립 관련 기
사가 검색되어 분석되었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내에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 수준을 

기술하고자 Braun과 Clarke[20]의 주제분석 6단계를 따

랐다. 1단계는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로서 각 기사 자
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

고 기사 내용에 몰입하려고 노력하였다. 2단계는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공통된 

특성을 코드화하였다. 3단계는 주제 찾기 단계로서 2가
지 연구질문에 따라 코드를 분류하였으며, 코드를 잠정
적인 개념과 대조를 하고, 잠정적인 개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4단계는 주제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추출한 개념이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였

으며, 주제도(thematic map)를 통해 주제들이 어떻게 개
념화되어 서로 연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념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통해 하위주제가 도출되었

으며, 유사한 하위주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하부 주
제와 2개의 주제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5단계에서
는 각 주제를 정련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각 

주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생성하고 각 주제를 명명하였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각 주
제가 함축하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허

락된 문헌자료인 관계로 윤리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신문에서 일-가정 양립 관련 기
사량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기사에 대한 주
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일-가정 양립 관련 기사량

간호사신문에서 일-가정 양립 기사는 2000년 2건에
서 2001년 1월, 정부에서 ‘여성부’ 설치를 계기로 여성
정책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2001년 32건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 기사 건수는 연평균 20건 정도
를 꾸준히 유지하였다(2002～2008년 평균 20.43건). 
2008년 이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 근로조건에 대
한 대정부 건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

고, 이와 맞물려 2009년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퍼플 칼라 직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

서 정부에서도 간호사 탄력근무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9년 간호사신문을 통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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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일-가정 양
립 관련 기사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다(2008년 
28건, 2009년 57건).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
성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엔여성
기구가 2010년에 설립되는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지원체계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기사양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간호인력 개편안과 
간호법 제정이 간호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일-가정 양
립과 관련한 기사는 주춤하였고, 이에 2014년 기사양은 
전년 대비 약 1.5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2012년 45
건, 2013년 41건, 2014년 26건)(Fig. 1).
한편 정부의 정책 기사 건수는 새 정부 출범과 밀접한 

연관을 나타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기사가 적지만 점차 기사가 늘어나다가 다시 

말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라지는 정책 세태에 따라 간호사신문에 실리는 

관련 기사의 양에도 영향을 보였다. 국민의 정부는 1998
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였으며, 본 연구
의 범위인 2000년 이후부터의 기사 건수를 보면 2000년 
2건, 2001년 26건, 2002년 19건이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11건, 2004년 16건, 2005년 15건, 2006년 12건, 
2007년 13건이었으며, 실용정부의 기사 건수는 2008년 
18건, 2009년 26건, 2010년 44건, 2011년 45건, 2012년 
24건으로 나타났다(Fig. 2).

3.2 일-가정 양립 관련 기사에 대한 주제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간호
사신문 기사 중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기사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탐색한 결과 10개의 하부주제와 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첫째, 정부 정책 기사이다.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정책
토론회, 포럼,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책 방향
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사이
다. 둘째, 대한간호협회 활동 기사이다. 간호사의 일-가
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과 24시간 직장보
육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 유휴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건
강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및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기사이다. 

Fig. 1. The number of news articles reported nurses’ 
work-family balance

(a)

(b)

(c)

Fig. 2. The number of news articles described 
government policies
(a)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c) The pragmatic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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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Sub-themes 
The government 

policy on 
work-family 

balance 

Maternity leave policy
Parenting support policy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policy
Family-friendly culture policy

Korean nurses 
association 

activities on 
work-family 

balance

Activity for various working shifts
Activity for constructing 24hours childcare facilities
Activity for supporting unemployed nursing 
workforce development
Activity for healthy birth and parenting  environment
Activity for family-friendly work  environment
Activity for securing nurses for nursing shortage

Table 1. A Thematic Analysis of Nurses’ Work-family 
Balance

3.2.1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는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가정책과 자녀양육 
지원정책, 근무제도 개선정책, 가족 친화적 문화정책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행하였다. 

3.2.1.1 육아 휴가정책 
정부는 2000년 모성보호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01

년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도입하고 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휴가정책을 제시하면서 일-가정 양립
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2006년에는 기업
이 일부 부담하고 있던 휴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

고, 유사산 휴가제도도 도입하였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행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사
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

원하는 등 육아휴직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하였다.

모성보호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는 앞으로 

임산부에 산전 또는 산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
다. (중략) 이밖에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보전

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

록 했다. (2001-07-26)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정률제(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제
한)로 전환키로 했다. 업무시간외 근무를 휴가와 서로 맞
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2010-11-02)

3.2.1.2 자녀양육 지원정책   
영유아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보육료 보

조와 보육시설 관련이었다. 보육료 관련 정책은 2002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해마다 단계적으
로 대상을 확대해나갔다. 보육시설 관련 정책은 2003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영아전담 시

설, 시간연장형 시설, 야간돌봄전담 시설 등 맞벌이 여성
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였다. 2008년도에 교
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위해 병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시키고 병원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

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소득과 상관없
이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다.

출산·육아 등으로 병원을 떠난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아보육전담·시간연장형·야간 24시간
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중략) 노동부 여성
고용과장은 “간호사들의 재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
고 있는 육아부담제를 덜어 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08-11-12)

3.2.1.3 근무제도 개선정책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주 5일

제(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고, 유연근무제가 실시되었
다. 2009년에는 시간제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성부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퍼플 잡'을 도입하고, 빨강
과 파랑이 섞여 퍼플(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일과 가정,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고용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특히 2011년에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에게 재취업교육을 하여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를 지

원하였다.  
 
퍼플 잡은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여성부는 `시간제 근
무 공무원'을 시범운영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유연근
무제를 도입한다. (2010-01-13)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가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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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
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상
담과 알선 등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라면서 “경력단절 기간이 긴 간호사들은 재교육
을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 간호사
들에게는 즉시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

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1-04-26)

3.2.1.4 가족친화적 문화정책       
정부는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후 복귀, 탄력적 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

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남성들도 자녀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확

대해 나갔다. 즉 유연근무제를 독려하는 직장문화를 지
원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가정에서의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남성·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하며, 육아와 자
녀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략)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자녀와
의 대화법 교육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확산,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1-03-08) 

육아휴직을 활성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선다. (중략) 특히 여
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141곳에 불과한 점이 지적됐
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는 의견이 모아졌다.　(2013-05-14)

3.2.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활동으로 정부
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방문하여 간호

사를 위한 정책 개발을 건의하였으며, 국회의원 초청 간
담회와 간호사 전국대회, 간호정책 선포식, 간호학술대
회, 정책토론회 등의 행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자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한 강연과 간호사 

보수교육, 학술세미나,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근무환
경 개선에 앞장섰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는 
신문과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뷰와 칼럼을 게재하면서 국민적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 수행기관으
로 선정되었고, ‘출산·육아 건강 캠페인’ 홍보단 발대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이사랑 실천단' 온라인 카페 운영 
등 간호사가 출산과 양육을 돕고, 일-가정 양립을 조성하
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3.2.2.1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

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지 않도록 육아휴직

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출산휴가 기간을 늘려 시행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부천 XX병원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우수한 인재가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 육아휴직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간호사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01-07)

XX의료원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
섰다. XX의료원 원장은 8월 19일 신입간호사 29명을 비
롯한 여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
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남자직원의 무급휴가를 3일에서 7일
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중략) 의료원은 원내에서 아
이를 낳는 여직원들의 출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10-08-31)

 
대한간호협회는 결혼과 육아로 인한 간호사들의 이직

을 방지하지 위해 3교대 근무를 보완할 수 있는 야간 전
담제, 휴일 전담제,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밤번전담근무제
와 단시간근무제를 운영하면서 간호사들은 합리적인 시

간 운용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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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방안을 제시

하는 정책토론회를 10월 12일 국회에서 열었다. 토론회
에서는 “결혼과 육아로 인한 간호사들의 이직을 방지하
기 위해선 3교대 근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
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야간전담제, 휴
일전담제, 시간제 근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2009-10-28)

XX병원은 `밤번전담근무제'를 2006년부터 운영해오
고 있다. 밤번전담간호사를 따로 선발해 일반병동에 배
치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 한 달에 15일 근무한다. (중략) 간호본부장은 
“밤번전담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고, 밤번을 하지 
않는 일반간호사들의 이직률도 줄었다”면서 “밤번전담
간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스트

레스를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2-07-17)

XX병원은 주 30시간 `단시간근무제도'와 5년 근무한 
간호사에게 한 달간 무급휴가를 주는 `청원휴직제도'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XX병원 간호부장은 “육아문
제로 고민하던 간호사들이 단시간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

을 병행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7-17)

3.2.2.2 24시간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
간호사의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가

정 양립이 어려운 간호사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대한간

호협회에서는 24시간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공공보육시
설 3교대 근무자 우선 입소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야간 
근무자를 위하여 어린이집 시간도 연장하여 운영하거나,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12
년 6월 기준 69곳이었다.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데도 어린 자녀가 있

는 간호사들이 일과 육아를 모두 잘 해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병원도 17군데 있다. 
(중략) 병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엄마의 80% 가량
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은 "아이들이 시설에 잘 적응해 밝
은 모습으로 지내는 걸 확인할 때 무척 안심이 되고, 일
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병원마다 보육시설이 설치된
다면 젊은 간호사들의 사직 및 이직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4-08-05)

XX병원은 병원 부설 직장어린이집을 2006년부터 설
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

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2008-04-16)

XX병원은 직원 자녀를 위한 `한마음어린이집'을 설
치해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이들
의 50%가 간호사의 자녀들이다. XX병원 간호부장은 
“병원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를 맡긴 간호사들
이 마음 편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면서 “0세 영아
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 병원으

로 옮겨오는 간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2012-07-17)

3.2.2.3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
2007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유휴간호사를 위한 재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고용노동
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간호협회(총괄) 및 7개 시도간호
사회가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를 운영하였다. 재취
업전담센터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가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중략)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
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상
담과 알선 등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라면서 “경력단절 기간이 긴 간호사들은 재교육
을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 간호사
들에게는 즉시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

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1-04-26)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 센터 직원들은 “육아와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를 많은 간호사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

다”며 각오를 밝혔다. (2011-05-17)

3.2.2.4 건강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9개 지역에서 ‘지
역거점 영유아 건강센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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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대 간호학과 교수는 “모성보호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은 비교적 잘 마련돼 있으나 감시기관 부재로 실효

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성들이 행복
한 출산과 육아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

호하는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10-12)

저출산을 극복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한 출산·양
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가 앞장선다. (중략) 간
호사들은 선서문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가족 모두가 출산·양육
에 동참하는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조성 출산과 양육에 

사회가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

다. (2010-05-26)

3.2.2.5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활동 
주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자녀

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엄마가 일하는 동안 
자녀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회화를 배우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견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부모님 직
장 체험학습 행사를 통해 자녀는 부모님의 업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XX병원은 주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매월 넷
째 주 토요일마다 자녀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자녀들은 원어민 강사와 함
께 영어회화를 배우고, 박물관·미술관 견학 등에 참여한
다. 5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아 월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중략) 간호부장은 “간호사들이 마음 놓
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직장, 업무를 통해 전문성
을 키우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9-04-22)

XX병원은 `우리 부모님의 직장 병원 체험하기' 행사
를 열고 간호부 직원 자녀들을 초대했다. XX병원 간호
교육행정과장은 “행사 이후에 부모자녀 관계가 더욱 돈
독해졌고, 자녀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근하게 됐다며 즐
거워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2012-07-17)

3.2.2.6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출산이나 육아로 결원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

기관에서는 정규직 대체인력을 상시 마련함으로써 간호

사들이 출산휴가나 필요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범

적인 인력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XX병원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휴가는 물론 유
산 위험이 있을 때 마음 놓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
체인력으로 각 부서마다 정원의 10% 정도를 상시 추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불이익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6-09-28)

XX의료원은 산전후 휴가와 임신 중인 간호사 야간근
무 금지, 배우자 분만 시 유급출산휴가 등을 사규에 명문
화하는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
휴직에 대비한 정규직 대체인력을 상시 20인으로 구성
해 배치하고 있다. (2008-04-16)

4. 논의

간호사신문은 지난 15년간 총 473건의 기사를 통해
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이슈를 부각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가정 양
립을 다룬 기사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대한간호협회의 정책이 담론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여성․가정 
복지 정책을 가정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데 기

여하였으며,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정책 대상을 중산층까
지 확대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참여정부보육비전을 선
포하고, 국공립 시설에 영아전담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2005년에는 여성부를 여성
가족부로 확대하여 가정친화적인 복지정책을 확대하였

다. 실용정부에서는 대상자 및 비용의 확대를 통해 전 국
민 무상보육 실현에 앞장섰으며, 국공립시설 확대보다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21,22], 2000년 이후 여성부를 중심
으로 보육 사업을, 출산장려를 위해 2004년 영유아보육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
들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양성평등을 매개로 일찍이 
1990년대부터 이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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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였고,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을 도입하여 양육
에 아버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남성의 참여 없이 여성
의 시간제 근로를 촉진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에 어렵다
고 인지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남녀 모두에게 부여

하고 있다[23,24]. 즉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이 활발한 국가인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국가에
서의 출산율이 높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 일본도 출산율이 낮

고, 사회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환경이 부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5].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인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

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젠
더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26]에서는 여성간호사들의 
연령과 남편의 성장배경, 사회경제적 맥락이 일-가정 양
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나

라의 보육문제가 젠더관점에서의 논의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남성과 여성의 양육공동책임

에 대한 실제적 분담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주장[22]
을 심층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활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 24시간 직장보육시
설 확충을 위한 활동,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활동,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활동,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활동은 정부가 간호사들의 일-가
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2008년 병원에
서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시도하였으

며, 2009년에는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 간호사 
인력을 1주간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2011년 이후로 유휴간호사 재교육프로그램
을 추진하면서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간
호사들이 임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먼저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

는 근무제도 개선정책으로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
무제)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
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이 이슈화되고 기사화되었
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

무제도를 2015년 9월 15일부터 개편과 동시에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다[27]. 간호사의 높은 이직 요인
에는 교대근무나 야간 근무로 인한 영향이 크므로 간호

사 이직을 예방하고, 간호사를 보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근무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행하는 의

료기관을 조사한 결과[28], 시간선택제 근무 중 고정근
무제(24.9%)나 야간전담제(17.3%)가 대부분이고 단시
간근무제는 4%에 불과하여 실제로 가사나 육아를 위한 
근무형태는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파
트타임제 근무 간호사가 전체 간호인력의 20%를 차지
하며[29], 일본은 자녀 3세까지 육아기 단축근로(1일 6
시간)를 의무화하여 간호인력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30].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국내와 달리 
간호사를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

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

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정년보장 근무조건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

한다. 더욱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8% 
정도였지만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응답은 
30% 수준에 불과했다[31]. 즉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

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

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4시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의료기관 189개 중 병원내 보육시설이 있거
나 지역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병원은 41개(21.9%)였
고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1곳(2.5%)이었다[32]. 
2013년에 전국 195개 의료기관 중 63개(32.3%)가 직장
보육시설이 있었고,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곳
(4.8%)에 불과하여[28] 12년이 지났음에도 큰 변화의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

치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도 어떤 규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현장

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특히 간호사가 직장보육시설을 원하는 운
영시간은 24시간 운영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주 7
일 운영을 52.0%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3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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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신문에서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특성을 배려한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도 좋
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을 보면, 2011년 이후 실제로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의 교육 내용 및 과정에 대

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나 재취업지원 사업 참여 후 취

업 활동 중인 간호사는 60%의 비율을 나타냈다[9]. 이에 
정부는 2015년 유휴간호사 재교육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중소병원의 간호사 취업을 촉진하

여 병원규모 간,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
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취업지
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 간호사를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34]에서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평균 연
령은 45.30세이었고 재취업 방해요인은 자녀양육과 부
모 돌봄(43.2%) 및 3교대 근무(39.2%) 등이었다. Lee[9]
의 연구에서도 자녀양육(52.3%)과 현장 적응에 대한 두
려움(24.9%) 등이 재취업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교
대 근무는 여전히 재취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장 적응을 돕는 취업지원센터도 지속적
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유휴간호사
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하여도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근무형태와 직장보육시설 등의 지

원이 미비할 경우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료기
관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법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활동으로 가족친화적 문
화정책을 위해서는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의 선정, 좋은 일터 및 행복한 일터 문화를 위한 
기관 등이 소개되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지
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신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적

극 활용하여 가족친화 병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육
아휴직제도를 94.4% 시행한다고 응답하였으나[28], 간
호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조사한 연구[35]에서
는 실제로 13.4%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내 의료기관에서 
응답한 내용과 간호사가 응답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일
반 여성들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비율인 66.7%[36]와 비
교해 보아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신문은 이러한 실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공론화

할 때 의료기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인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육아휴직제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 유연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함께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37]. 이 중 직장보육시
설은 직장인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38].
본 연구에서 간호사신문에서 확인된 일-가정 양립 관

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그
에 따른 대한간호협회 활동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간호사신문이 일-가
정 양립과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정

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기사는 주로 여성의 시각으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여성의 사
회 진출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담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육이 여
성의 몫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이슈와 젠더 역할에 대한 관점을 조망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여성을 대표하는 간호사신문이 앞으로 양성
평등한 젠더관점으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 서야 한다. 둘
째, 선행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
호를 위한 지원이 취약하고 일반 기업의 여성들과 비교

하여도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잘 마련하여도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국가

의 엄격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
라서 간호사신문은 이러한 실정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간

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

다. 따라서 간호사신문이 이러한 정책을 민감하게 다루
고 적극 홍보하여 간호사들이 정책적 마인드를 갖게 하

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간호사신문은 정부의 정책이 현
실에 반영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한 정책을 

시도한 의료기관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론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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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근무하며,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
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간호
사들의 근무환경이 좋고 이직률이 낮은 의료기관을 선정

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대

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또한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 개설이 어려운 중소병
원의 경우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문에서 우수 의료기관 사례가 주로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 위주로 기사화된 것은 실제로 중소병원 사례는 

드물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발굴되지 못한 현장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겠다. 무엇보다 간호사신문에서는 간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홍

보해야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도 앞장

서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변하는 전문매체인 간호사신문

을 통해 15년간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내용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지난 15년간 일-가
정 양립을 다룬 기사를 분석한 결과 10개의 하위주제와 
2개의 주제를 나타냈다. 일-가정 양립 기사 수는 양적으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분
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대한간
호협회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나타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
양한 근무형태 도입과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휴간호인력 
지원, 건강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 및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등으로 분류되

었다. 앞으로 간호사신문이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관
련한 이슈를 위해 선도해야 할 방향은 양성평등한 젠더

관점으로의 전환, 모성보호관련 이행이 취약한 실태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공론화하고 간호사의 입장을 대

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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